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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장관, 국제에너지기구(IEA) 장관급 이사회 참석

- 비축유 방출방안 등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 -

□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.1.(화) 오후 10시, 국제에너지기구* 

(IEA : International Energy Agency) 장관급 이사회(영상회의)에 참석하여, 
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축유 방출 등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화

방안을 31개 국제에너지기구(IEA) 회원국과 협의하였음

   * 석유 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 중심으로 ’74년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

    - (회원국) 한국,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일본 등 31개국

ㅇ 올해 이사회 의장국인 미국 주도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, 러시아의

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

고, 이의 안정을 위한 국제에너지기구(IEA) 회원국의 공동대응

방안을 집중 논의함

□ 이사회 참여국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
야기했을 뿐만 아니라, 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의 공급차질 위험이
높아졌다고 평가하고, 

ㅇ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(IEA) 회원국간 의지를 결집

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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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금년 의장국인 미국(의장: 제니퍼 그랜홈(Jennifer Granholm) 美에너지부
장관)은 석유시장 내 공급차질이 우려된다고 평가하고

ㅇ 국제에너지기구(IEA) 회원국들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동참을

촉구하였음

□ 문 장관은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, “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

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

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,
ㅇ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여 수출통제, 금융제재 및

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할 것”임을 밝힘
ㅇ 이에 회원국간 논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시점과 물량이 구체화 되는

대로 한국 정부는 필요한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

□ 아울러, 문 장관은 비축유 방출 뿐 아니라, 현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
지켜보면서 가스 등 여타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할
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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